
○ 세계 3대 금속가공시스템 제조 기업 등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인천경제자유
구역(IFEZ) 송도국제도시가 공작·가공기계 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고 
있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스트로닉그룹(Bystronic Group)의 한국법인인 바
이스트로닉코리아의 사옥 준공식이 9일 송도동 11-108 4공구 지식정보산업
단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.

○ 준공식에는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, 알렉스 바저 바이스트로닉그룹 
최고경영자(CEO), 최영철 바이스트코닉코리아 대표,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
주한 스위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. 

○ 스위스 바이스트로닉그룹이 100% 투자한 바이스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18
년 12월 투자계약 등을 거쳐 총사업비 약 100억원을 들여 부지 3,360㎡에 
사옥을 완공했다. 

○ 본사를 비롯 전시・교육센터(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) 등으로 이루어져 있
으며 이번에 건립된 전시・교육센터는 바이스트로닉 그룹의 아시아 지역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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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센터 중 최대 규모다. 전시・교육센터는 국내 고객사 뿐 아니라 아시아 
지역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연간 방문
객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  

○ 스위스 바이스트로닉그룹은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기업 중의 하나
로 레이저 절단기, 절곡기,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·제조한다. 전 세
계 40개 이상의 지사에 3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으며 스위스 증권거래소 
상장 기업이다. 

○ 바이스트로닉코리아는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
연계, 철판 가공 업계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. 바이스트로닉코리아 고
객의 45%가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,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공
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. 

○ 이번에 바이스트로닉코리아가 둥지를 틀면서 지난 2018년 10월 송도에 입주
한 일본 아마다(AMADA)사를 포함,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기업 가
운데 글로벌 기업 2개가 송도에 들어섰다. 나머지 1개 기업은 독일의 트럼프
사다.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의 오
쿠마(OKUMA)사도 송도에 ‘CNC 공작기계 교육훈련센터’를 완공해 지난 
2018년 3월 입주한 바 있다. 

○ 최영철 바이스트로닉코리아 대표는 “준공식을 계기로 보다 나은 회사로 새로
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의 판금 시장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
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라고 포부를 밝혔다.

○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“바이스트로닉을 포함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송
도에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IFEZ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기업들로부터 
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”이라며 “바이스트로닉코리아의 
입주를 계기로 IFEZ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
고 밝혔다.  



[참고] 사업 개요

◦ (사업명 ) 바이스트로닉코리아 송도 사옥

◦ (사업위치 ) 송도동 11-108

◦ (투자자) 스위스 바이스트로닉그룹

* 1984년 설립 / 매출 약 1.1조원(866백만 유로, 2021) /

직원 3,543명 / 전 세계 40개 이상 지사 보유

◦ (사업 주체) 바이스트로닉코리아(주)
* 2005년 설립 / 매출 621억 원(2021) / 파이버레이저 커팅기 국내 시장 점유 1위

◦ (사업규모) 부지 3,360㎡, 연면적 4,294㎡

  


